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동

으로 1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26 전문무역상사 초청 제주 수

출상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수출 인력과 경험

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전문무

역상사와 연결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무역

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수출 전문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경험과 판로를 활용해 중소 중견기

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상담회에는

전문무역상사 19개사가 제주지역

식음료품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기

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총 115건의

1대 1 수출 대행 상담을 진행했다.

사전 매칭 결과 식음료 분야 상

담이 76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

했다. 이 가운데 말차 감귤차 착즙

주스 등 차 음료류가 42건으로 가

장 많았다. 화장품 분야는 33건

(29%)으로, 참가 기업당 평균 3.7건

의 상담이 매칭돼 전체 평균인 3.3

건을 웃돌았다. 식음료와 화장품 두

분야를 합하면 전체 상담의 95%를

차지해 제주 특색을 살린 소비재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 기업 가운데 직수출

경험이 없는 11개사도 총 28건의

상담을 확보하며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장은 이번 상담의 3분의 2가 식음

료 분야에 집중된 것은 제주의 특

색을 살린 식품에 대한 전문무역상

사의 관심을 보여준다 며 해외 바

이어 발굴과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

을 겪는 제주기업들이 상담 성과를

실제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후

속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이 오는 2052년 40%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되면서 고령사회에 맞춘 정

책과 돌봄 체계의 재편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특히 고령세대에서 지

난 10년 사이 결혼과 이혼, 부모 부

양,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 에 따르면 제주지

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6년 13

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3.6%, 2040년 33.2%, 2045년 36.8%,

2050년 40.1%로 높아진 뒤 2052년에

는 4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21.6

%, 2052년에는 40.8%로 전망됐다.

전국 고령 세대의 가족관계에 대

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결혼을 해야한다 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중은 2014년 77.6%에서

2024년 76.1%로 소폭 낮아졌다. 하

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은 눈에 띄

게 달라져 같은 기간 이혼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중

은 68.9%에서 49.8%로 19.1%포인트

(p) 감소했다.

고령세대의 노후 부양 문제에 대

한 인식 변화도 뚜렷했다.

부모 부양을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4년 35.7%에서 2024년

53.4%로 10년간 17.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3.8%

에서 17.0%로 6.8%p 감소했다. 가

족이 책임져야 한다 는 비중은

34.1%에서 21.9%로 낮아졌다.

또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자녀 지원보다는 연금이나 근로 소

득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하려는

흐름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

접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2025년

74.7%로 2015년(58.5%)보다 16.2%p

증가했다. 자녀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13.1%

로 10년 전보다 15.5%p 감소했다.

실제로 2025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령자는 64.4%로 10년 전보

다 17.5%p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

법은 국민연금이 53.2%로 가장 많

았고 예 적금 20.1%, 직역연금 10.2

%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24.5%p 증가했으나 예

적금은 8.8%p 감소했다.

하지만 35.6%의 고령자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그 사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 이 64.3%로 가장 많았다.

2025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9279만원으

로 전년보다 2685만원 증가했다.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1.2%, 월

평균 수급 금액은 7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년보다 2.1%p 감소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령자 본인이 선호하는 장례 방

법은 2025년 화장이 87.5%로 10년

전보다 19.0%p 증가했다. 매장은

11.7%로 16.9%p 감소했다.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 상담을 위

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던 도내

기업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제주

수출 원스톱 상담창구 를 운영한다

고 1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제주도가 총괄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한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 제주수

출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제주지역본부, 제주FTA통상진

흥센터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

로 상담과 후속 지원에 참여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상담만 진행하

고 있지만 추후에는 전자무역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한 AI 수출 상담 서

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경제통

상진흥윈 판로지원처에 마련된 창

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1일
코스피지수 6971.35

+133.31
▲ 코스닥지수 894.29

+38.38
▲ 유가(WTI, 달러) 92.61

+2.19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86.64 1338.96 1EUR 1571.16 1509.86

100 875.77 845.65 1CNY 212.97 192.69

2026년 10월 2일 금요일6 경 제

빨라지는 고령화… 2050년 고령인구 40%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JDC와 공동으로 1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2026 전문무역상사 초청 제주 수출상담회 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제공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경영학박사>

이번에 소개할 청년 우대형 금

융상품은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2028년 12월 31

일까지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

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도 지급하는 상품이다.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납입 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이

며, 계약기간이 3년이면서 금융

회사 등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

약을 체결하여 취급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

며,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

도로 차감한다.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

당하면 된다. 첫째, 직전 과세기

간(1월~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허용)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

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

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

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

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

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

정하며, 종합소득은 직전 과세기

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

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두 기준 모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할 뿐 아니라,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

위소득 200% 이하인 소상공인

과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

소득 200% 이하인 일반 소득자

는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

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연매

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

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과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

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규취업자와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

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2025년 최초 취업

재직자는 12%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알기 쉬운 금융 세금 이야기

전문무역상사와 수출 돌파구 찾는다


